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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제이션 밑에서 통요히는 국민국가 

-w동호~~ 와 배제의 교육구조-

이치모리 마코토 ICIllMORl Makoto 
(준교수 • 발달과학강좌 lchi lIllri@rstu.jp) 

키워드 글로벌리제이션， 국민국가 ‘동호f' , 배제， 교육기본법， ‘재일효택인’ , 교원S썽 

들어가며 

본고는 2009 년 10 월 - 2010 년 l 월에 걸쳐 한국의 대학에서 3 개의 깅연 1 강의 내용을 통합한 것에 의해 현대일본교육 

과제의 일부분을 영확히 하려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밸리제이션의 진행= ‘국민국가’ 의 통요애 대응하는 

교육정책( ‘교육기본법’ 의 개정)과 여기서 배제되고 있는 i민족교육’ 의 실태 1 더욱이 문부과학성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원 질의 보증’ 의 본질 즉 ‘실천력’ 의 강화 • 배제의 구조 그러고 교원의 연수제도개혁이 교원양성에 관련하는 

대학의 자세까지 파고드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점을 명확히 하려 한다 

또한， 본고의 각 장은 보고 캉의 때의 내용의 요점과 레쥬메를 다소 수정해 개재하기로 했다 이는 본고의 집필의뢰가 

당초 한국에서의 캉연 • 강의의 기록 개재였으나. 3 개를 나열하는 것으로 인해 독，，~적인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면집 

책임의 와타나베 선생님으로부터도 자유논문으로서 개재하도록 지시를 받은 것에 입각송벼 일부러 이러한 형식으로 하였다 

독지애게 불친절하고 태만한 논고가 된 점은 Od'해를 구하고 싶다 

제 1장 현대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배제-계속되는 ‘동화’ 주의-

본 장은 2α%년 12월에 개정한 ‘교육기본법’ 의 내셔열리즘론의 특정을 명확히 하는 것을 파제로 삼고 있다 여기서 

주지는 결론에서도 기술하고 있는 대로 이하의 가지 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 ‘교육기본법’ 개정은 글로별리제이션의 진행=국민국가의 동요를 보강히는 재면이다 구체적으로는 ‘나라는 지키는 

기개’ r ‘천황 정외’ 의 생각이 아닌， 근대의 산물인 ‘전통‘ • ’ 문화’ 를 들어내는 내셔널리즘론이다 

@다흔 한편으로， 때後 민주주의의 미국적인 문명흔과 짜前부터의 독일적 문화의 모순되는 병존이 이번 ‘교육기본법’ 에서는 

없어지고 ‘국민문화’ 론으로 정합성이 취해져 있다 이 것은 헌법과 모순되고 있다고도 블 수 있다 

(또한 이 장에서는 2007 년 11 월 3 일 강릉원주대학교 인문대학 일본학고에서 강연내용을 다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1천통” 문화’ 론과 ‘보편성’ 의 문제가 가진 의미를 더욱 파고들어 독자적 원고로 하려 한다 ) 

I 교육기본법개정 

l 개정내용 

배정 국제경쟁과 글로벌화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일본인’ 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하기 위하는 것 

21세기의 국제전략 볍개정 • 개정교육 • 기본법 • 재정개혁 국기안전보장개혁 

2조 (교육옥적) 5항 

(집단적 지위권 확립)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그것들을 길러온 우라가 나라와 고힘을 사랑하는 것과 몽시에 다른 나라를 존중하여， 국제 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 

학교교육볍 (21조 3호)에도 규갱 

학습지도요령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는 교육’ 에 충실 

‘전통과 문회를 존중하는 교육’ 은 국제사회애서 살아남는 아이 덴티티를 기르는 것 

문제정 

@태도주의 나라에 대해 생각하는 자유를 박탈 

@’ 일본 이라는 국명이 어떤 역사를 배경에 두고 있는지를 가르치지 않은 채 ‘일본올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의 강조 

특정 일본의 전통 • 문화의 이해와 존중을 구하고 이를 통해 r일본인으로서의 자각」 을 기르는 점에 있음 ‘나라를 지키는 

기개’ 천황 경외의 마음’ 은 후퇴하고 있다 

=> ‘전통’ 이나 ‘운화’ 를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통합장치로써 기능부전에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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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국민화 

@풍습의 국민화 

@신체의 국민화 

@언어와사고의 국민화 

글로벌리제이션과 소비문화애 의한 침식의 위기감 

2 ‘국민’ 의 반웅 

6할 이상의 국민이 얘국심을 가져야 한다 

약 반수가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 r아사히 신문J 애국심여론조사2J'fJ7년 1월 25일) 

""제3세계의 폭력 독재 • 저항고l는 달러，’ 일본’ 은 건전한 내셔덜리즘의 나라 또는 내셔널리즘에는 흥미가 없다는 일상감각 

각아시아의 반일 내셔 널리증이 이해 불가 (전후 책임의 결여) 

n 내셔널리즘 
지역 커뮤니티와 종교적 커뮤니티를 지칭하는 ‘패트리아’ 라는 단어가 1μ'1171에 왕조를 교황권(종교)에서의 자립올 

지칭하는 개념인 ‘내이션’ 으로 변화해] 시작하여 18세기에 패트리아티즘(애국심)으로서 사용되기 시작한다 

영어의 ‘내셔널리즘’ 이라는 개념은 l않6년의 사용이 최초 

내셔널리즘은 큰대국민국가의 산울이기 때문에 연구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20세기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특히 본격화된 것은 최근 30년 

‘글로별리제이션회에 내셔널리즘이라는 망령이 배회하고 있다 

l 만들어진 전통 

에릭홈스봅 

2 ‘국민’ 의상상 

내이션(국민)= ‘국민이란 이미지로서 마음속에 그려진 상상의 정치적 공동체’ 

미디어를 매개로 한 익명의 존재동사의 공동성 

국적과 내셔널 • 아이덴티티에 의해 성립 

φ공간의 국민화 균질화， 평준화된 밝고 청결한 공간 

중양지방해외(식민지) , 풍경 

If!i(시간의 재편) , 노동 • 생활， 리틈1 신화/역사 

복장， 인사 의식， 새로운 천통 

5감， 보행， 앉는 방법， 학교 · 군대 · 공정에의 적웅 

‘표준어’ , ‘국어’ l 애국심 

(니시카와 나가오의 그립을 수정한 것) 

3. 일본인은 언제 ‘일본인’ = ‘국민’ 이 되었는가 

1873년 징병령 영역 회피의 계속됨 "" 대상자의8-9혈이 연제 

‘천황폐하만서1]1' 1889년 2월 11일 대일본제국 헌법 발포경부터 

국가행사와 학교의 식전에서 히노마루， 기미가요1 어진 ， 만세의 4개 세트 

청일 러일전쟁 기운에 의한 일제감 

공교육 교과서 속의 ‘표준어’ ‘ 1910년대 남자 약 9할의 취학 

m ‘문명’ 과 ‘문화’ 

1 ‘문명’ 과 ‘문화(국민문화)’ 는 근대국가의 이데올로기 

‘문명’ , ‘문화’ 개념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에 걸쳐 근대적인 국민국가의 성립과 세트로 나왔입 큰대이데올로기 

둘은 영역 단계의 문제가 아닌 국가 • 민족 대립올 배경으로 한 대립개녕 

문명 보편성의 강조걱 식민지주의의 정당화 개념으로 

19세기 유럽에 있어서의 선진국 국가 이데올로기 

문화 특성을 강조 배타성 ""배타성 1 인종주의 문명의 물질성에 대한 정신성， 문명의 보편성애 대한 개별성의 강조 
문화개념의 궁극적 발전은 나치즘 

19세기 유럽에 있어서의 후진국의 반동 이데올로기 

2.일본근대사에 있어서의 ‘문명’ 과 ‘문화’ 이데올로기 

국민국가의 형성 제1단계 메이지’ 초기 문명 (civ i 1 izat ion)화 

2뻐단계 ‘다이쇼’ 기 문화Orul tur)의 유행 =후발근대 국가를 모델로한 유럽화 

3 전후의 일본 

미국적 문명개념과 독일적 문화개념의 혼합 

구’ 교육기본법’ 에서는 민주주의의 ‘보편성’ 을 중시 

‘문화국가’ 건설의 유행 전쟁에 대한 반생의 결여 독일적 문화개념의 존속정리 

자기와 자신의 국적을 팅↑히는 ‘문화’ 와 통일화 시키려 하는 행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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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연결한 문효}를 점검할 필요성 문화는 무반성에 국명과 연결되어있다 

국민국가의 허구= ‘국민’ 의 환상， ’ 전통’ 과 ‘문화’ 의 허구성 

개인과 국적， ‘국민’ , ‘민족’ , ‘인종 1 ‘문화’ 와의 거리감 

‘운영’ =>’ 문화’ => ‘다문회주의’ 

‘다문화주의’ 강제적인 ‘동회주의’ 에 저항하고 사회적， 경제적， 문화 · 언어적 불평둥을 없애기 위해 국민통합 또는 

사회적 통합이데올로기 

다수와 소수의 양자를 본질화하는 위험성을 가짐 또는 국민국가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읍 흑은〈제국?의 흔합된 상횡올 

통제하는 빼 놓올 수 없는 이데올로기이다 

끝맺음 

@ ‘교육기본법’ 개정은 글로별리제이션의 진행=국민국가의 동요를 보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나라를 지키는 기개 

‘천황 경외’ 가 아닌， 근대의 산물인’ 전통’ • ‘문화’ 를 내세우는 내셔널리즘론이다 

@다른 한편으로， 전후 민주주의의 미국적인 문명론과 전전부터의 독일적 문화의 모순되는 병존이 이번 

‘교육기본법’ 에서는 없어지고 ( ‘국민’ )문호변으로서 정합성이 취해졌다 이것은 헌법과 모순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제2장 ‘재일코리안’ 의 인권과 교육문제 - ‘민족교육’ 의 역사와 현재를 중심으로 -

전후 일본의 ‘민주교육’ 에 있어서 그 존재는 자체가 보장되지 않은 체 존속되어 오고 있다 본정에서는 ‘재일코리안’ 의 

‘민족교육’ 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 아이누민족 ‘뉴커머’ 를 시각으로 일본의 교육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중， 여기서는 우선 ‘재일코리안’ 에 한정하기로 했다 단제일’ 의 정의를 어디까지로 하는자 

더욱이 다수의 ‘재일코리안’ 이 공립학교에 통혁하고 있는 시쉴로부터 보아도 여기서 대상으로 하는 ‘제일코리안’ 의 

교육도 극히 일부를 들여다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스스로의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고집하는 교육의 

장를 역사적으로 만들어왔다는 점에서 제 l정에서 확인한 ’문화’ 및 ‘전통’ 의 ‘동화’ 를 전제로 하는 일본사회의 교육이 

。섹도 배윌야할 점이 많은 문게가 많은 존>1l"}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본 장의 내용은 이월순 ‘재일조선의 민족교육과 

재일조선인교육’ (박종오 면 r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과 재일조선인교육」 아카시서점， 2005년)의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동향， 

특히 재일코리안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오사카 ‘민족학교’ 의 실정을 덧같인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 작업을 통해 J 본 정에서는 전후 ‘민족교육’ 1 ‘민족학교’ 의 존재가 일본의 교육에 제시하고 있는 문제로서 이하 

5가지로 정리했다 @ 공무원의 민족성의 노정 @국민국가의 재고를 촉구 @전후 민주주의 내실의 노정 @단일민족 환상에 

기초한 동화주의를 노정시킨 점 @인권으로서의 민족교육권을 제기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이 장은 2009년 10월 29일， 춘천 교육대학교 초동교육 연구소의 연구회에서의 강연내용이다 이 테마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계’ 민족학교’ 의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어 1 ‘재일’ 의 교육론에서 지금까지 거의 영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운제로서 
원고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l조교로서 존속해오고 있는 건국학원의 1970년대 중반까지의 독자노선 ， 그 귀 한국정부， 

운동단체와의 관계 속에서의 뒤얽힘 ‘민족학교’ 에서 재외한국인학교에의 이행의 모순구조를 명확히 하려 한다 ) 

I. 깨일코리안’ 이란? 

1 ‘재일코리안’ 이란? 

1945 년 이전의 일본인 = 혼합민족설 :추 戰後 ‘단일민족신화’ 의 성렵 

‘재일코리안’ 문제 @식민지정책의 산울，@’ 전후민주주의체제’ 의 산물 

"'" 표’ 재일조선인의인구’ 창조= 만들어진 언설 

매년 l 만 명을 조금 넘는 사랑들이 ‘귀화’ 

2 ‘민족교육’ 이란? 

공교육 = ‘세속교육’ i보편적가치’ = ‘프랑스 • 이데올로기’ 엘리배 

I국민’ 의 창조 

‘大때。바토)계 일본인’ 의 민족교육=무색투명한 국민환쇼닝 ‘전통 · 문화’ 론 

3 대상의 한정 8 할 이상의 1재일코리안’ 은 일본의 공교육에 진학하고 있다 

4 ‘국적취득’ 에의 동요 

5 지방 장정권 민주당 선거 공약으로부터의 삭제， 민주신당 반대표명 

n ‘재일’ 교육의 역사 

1. 식민지정책에 있어서의 재일조선인 교육정책 

1 920 년대 의무교육대상 밖의 ‘외지인자제’ 로서 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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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년대 취학의무교육을 규정 걱 1930 년태 전후의 취학률은 70"10 않게는 。받소학교에 재적 

1939 년 강제연행의 개시와 동시에 중앙협화회에 의한 ‘동화’ 정책 전게 

‘혐력교육’ = 조선인으로써의 의식을 부정하고1 일본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 참가를 이끄는 교육 

1941 년 창씨개명 

당시에는 민족교육활동{조선어， 조선역사)을 금지 치안유지법의 대상으로 되어있다 

2 조선학교의 역사 

1946 년 조선인학교 건설개시 10 월의 시점에서 초둥 525 개교(이동수 42,182 명， 교사수 1,01 2 영)， 중학 4 개교( 1 ， 1 80 명， 

52 명)，청년학교 10 개교(714 명， 54 명) 

1948 년 GHQ 의 의향에 따라 문부성은 재일 조선인을 일본 국적을 유지하는자로 규정 해(외국인으로서 관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유지하는 반연)， 일본학교에의 취학의무를 이유로 민족학교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침을 내세움 

각 각 현에서 조선학교폐쇄명령 

=> 각지에서 항의행동 (ex 신교육투쟁) 

1949 년 정부는 조선학교운영 모체인 재일조선인 연맹에게 해산명령， 조선학교의 폐쇄 실시 

3 존속의 형태 @ 무허가의 자주학교로서의 존속 

@ 도립 조선학교로서의 이괜1955 년 폐지) 

@공립분교로서의 존속 

@ ‘민족학급’ 의 설럽 

@ 허가 신청을 하여 일본의 학교볍 일조교로서 정식으로 존속 (백두학원) 

4 운영모체의 재건과 부정 

1951 년 재일 조선 통일 민주전선 (민전) 결성 

1955 년 민전에서 변해 재일조선총연합회 결성 

민교건설， 교과서 - 교원의 정비， 학교허가의 취득을 목표로 합 하지만， 학교교육법 1 조교로서의 초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종학교로의 허가를 목표로 합 

5 학교의 재건 

1953 년 교토조선학원 설치인가 

1956 년 조선대학교를2 년제로 설립 (1959 년 4 년제 병설) 

목적 @조선학교가 각종학교이기 때문에 대학진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교원양생 

1965 년 한일조약 결성을 바탕으로 권리로서의 의무교육무싱t無fn)o] 확인됨 

=>일본인과 같은 취급 = 특별한 교육은 인정하지 않음 

CD 공립분교 • ‘민족학급’ 의 폐지 

@ 조선학교는 l 조교로 인정하지 않윌민족교육의 부정) 

1968 년 조선대학파 각종학교로서 인가 

2007 년 대학교 1 ， 고급학교 1 1 ， 중급악교표 초급학교 60， 유치반 63 

‘ 

” 
ω
 



i lìj 

2009 년 현재 

지역 대학교 고급학교 중급학교 초급학교 유치부 학원 

훗카이도，도호쿠지역 2 3 3 3 

간토지역 3 12 16 20 

호쿠리쿠‘신에쓰 

지역 
3 3 3 

도우카이지역 5 7 8 

긴키지역 3 8 21 26 

주고쿠，시E구지역 6 6 6 

규지역 3 5 

함계 II 38 59 
7 1 (유치반 

포합) 

m 조선학교의교육과정 
교육욕적 민주주의적인 민족교육 

‘형식에 있어서 민족적이고 내용셰 있어서는 민주주의적인 교육을 히는 것’ 

‘민주주의적인 민족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국어인 조선어를 공부하는것， 독립국가 공민으로서의 민족적인 

자각과 긍지를 가지는 것;<.낸의 조국과 조국의 사랑틀을 사링하교 세계의 사랍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 

일본 교육제도에 준거 1970년 후반부터 귀국올 전제로 한 교육내용에서 정주(足(1)찰 진제로 한 내용으로 교육과정변경 

1993 년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전연적인 개연@맺 

특정 @일본어수업 이외의 수업 전부를 조선어로 실시 모어인 일본어와 모국어인 조선어의 바이링걸 교육 회화의 중시 

@재일의 역사도교육 

@냥북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독자의 내용 통일을 의식한 새로운 경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후” 의한 

교과서의 검문있옹) 

※ ‘사회’ 는 일본의 역사지리， 공민 ‘역사지리’ 는 조선샤 조선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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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주그닙。| 마모벼 :ò:. 9-! Å I .A. 
ζ〉 닙 --.=1 ...1.:.1 --, 르 --.닙/、 1 -，-

C2005연도힌제) 

조급부 X。그a Ta 수업 % 
2 3 4 5 6 1 2 3 시수 

형제 

국어 9 8 7 7 6 6 5 5 8 2056 241 
306 280 245 245 210 210 175 175 210 

일온어 4 4 4 4 4 4 4 4 4 1256 147 
136 140 140 140 140 140 140 140 140 

엉어 4 4 4 420 49 

140 140 140 

사회 2 2 2 2 z 45~ 94 
35 70 70 70 70 70 70 

지리 2 2 2 2 2 350 

역사 70 70 70 70 70 

션수학수 4 5 5 5 5 5 4 4 4 1431 16.7 
136 175 175 175 175 175 140 140 140 

이과 3 3 3 3 4 4 3 805 94 
105 105 105 105 140 140 105 

용미술억 4 4 4 4 4 4 2 2 2 1048 208 
136 140 140 140 140 140 70 70 70 

쩌용 2 2 2 2 2 2 3 3 3 733 
가정 정보 68 70 70 70 70 70 105 1∞ 1∞ 
흩수입시간 5402 3150 8552 1∞ 
굉고A 6 6 8 8 8 9 11 11 12 

~ I당시간 23 23 26 27 28 28 30 30 30 
주업주수 34 35 35 35 35 35 35 35 35 

주@성만1주간의 수입시수 학단-1 연간의 수엉시수 

주01-과옥수업중 시간중예서의 괴옥의 비올 
æ.!Il: ~M.u‘ 2006'< 

N . ‘조선학교’ 를 둘러싼 문제 

조선학교의 볍플적 위치 @외국인학교 @학교교육법 83조 각종학교(전수 학교가 아냥) 

문제정 CD 재정보조 일본으로부터의 사학조성이 없다 지방자치체로부터의 보조가 전부 단 사학경싱비의 약 3 분의 l 에서 

æ 분의 l 나머지는 학부모， 동포 공화국， 일부 지역으로부터의 모금 

@ 똘업자격 대학교 입학자격. 국가자격， 취직조건문제 

국립대학 입학자격이 없기 때문에 정시제진학 단위제 고둥학교 => 대학수험 

2003 년 인터네셔널 스행 대해， 학교 단위에서 자격심λ에 의해 입학자격을 허가 조선학교에안 학생의 개별심사 

그 뒤， 각 대학의 판단으로 개별심사에서부터 학교심사에의 전환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결론으로 

뼈3년부터 인터네셔널 스쿨은 학교단위로 자격십시에 의해 입학자격을 허가 조선학교에게안은 학생의 개별심사 

@ 학생할인 문제 1994 년 JR 이 외국인 학교 진체블 대상으후 학생할언을 시작했다 

@ 스포츠공식경기 참가자격 1994 년 전국 고등학교 체육연맹 1996 년 전국 중학교 체육연맹， 특레로시 가맹 

‘ 應(현)대표로써의 원정보조금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학교보건 공적보조금은 λ17t< 1lli~)현 오요츠(太fIt)시만 지급하고 있음(2004 년 현재) 

@ 세제(짧떼) 유럽계 인터네셔널 스쿨은 기부댐 관해 세제상의 우대가 인정됨 조선학교‘ 중해 rj:t핸)학교는 대상 

"' " 
V. '한국계 민족학교’ 

연구자의 문제 소수의 연구자를 제외하고 연구 대상으로 보아오지 않았다 

l조교 3 개 학원(교토 1 ， 오사카2) 각종학교(도쿄 l 개 학원) - 특색에 차이가 있다 

액두학원의사례 

l없6 년 셜립， 1951 년 학교교육볍 l 조교 자격을 얻었다 

유치원æ 명， 소학교 170 명 중학교 137 영， 고둥학교 128 명 주로 오사카 시내에서 통학 

42 명의 교윈들 중 3 분의 1 이 어느 정도 한국어가 기능합 

-‘ “ ” a 



〈표 2> 건국학교의 커리쿨럼 
교과 과옥 1 년 2년 3년 

트설 한국지리 

과목 한국사 

국어 6 5 6 

사회 4 4 3 

필 수학 5 5 5 

수 이과 4 4 4 

과 옴악 

E「E 미술 

보건체육 2 3 z 

기술가정 2 2 2 

외국어(영어) 5 4 5 

도덕 

특별활동 

한국어 3 3 3 

종합 3 3 3 

훌쳐 억두학뀔엉학안내 

특정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양쪽에서 학교로서 얀정받는 학교 

학습지도요령에 입각한 교육 1985 년까지 사악조성은 받을 수 없었다 

i사링학교 :AI-?성의 범위 내에서’ 의 민족교육 

모국어， 한국λh 한국지리， 클럽활동 등올 통한 민족교육 

한국 정부에서의 교원파견(19η 년부터)과 지원금을 숭낙 

2008 년도에 중지 주로 모어， 역사를 담당 

민족교육의 교재는 ‘재외동포대상교과서’ 사용 - 다OJ한 요해 부응해1 위해 

@인터네셔널 스쿨화 트라이링걸 교육 

‘재일’ 한국에서부터의 일시 처1류 학생， 일본 국적의 아이들 퉁도 있다 

@대힘!수험 대상 중시， 일본 · 한국 대흑1에 특별 진학 코스 

※건국학교 교장을 한국정부에서 파견한 교원 중에서 발탠2009 년-) 

VL. 민족학급 

민족학급(j)일본의 공교육에서 실행되고 있는 재일조선인교육 

~1%5 년 이후， ‘특별한 교육’ 은 금지해왔지만 1991 년 한일정부의’ 각서’ 에 의해 ‘학교 수엽 이외’ 의 

시간이라면 인정합 오사키t치쩌시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재를 작성 

형태 

@ 각서형 민족흑L급 조선인측 대표와 지방자치체의 장 과의’ 각서’ 를 기본으호 한 학급 민족강사도 상권강씨으로 보장 

~72 년형 민족회급 오사카(大뼈시 립 나가하시(長댐) 초퉁학교 민족학급(19η 년)이후에 설치된 것 부락 해방교육의 

대처속에서 조선문제연구부가 설립되어， 민족교육을 바"1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답히는 형식으로 개시 

I 일본인 강사의 참가n자원봉사 민족교육강사 =추 측투에 준함’ 확인서’ 

- 36 -



〈표 3> 오사카(大吸)시내 소·중학교에 있어서의 민족학급 설치상황 

지역 학교수 민족학급설찌교 비용 

키타오사카지역 69 12 174% 

죠호쿠지역 66 10 13.6% 

동부지역/허가샤나리 15 4 267% 

이쿠노 29 25 862% 

합계 44 29 65.9% 

중앙지역 34 2 59% 

남동지역/가미허랴노 44 15 341% 

허가시스미요시 29 7 241% 

힐게 73 22 301% 

미냐미오사카· 나사나리 20 11 550% 

스미노에· 스미요시 43 12 279% 

협계 63 23 365% 

기티(미나토지역‘ 냐시오사카지역) 82 o 0% 

오사카시내힐게 431 101 ‘ ，.훌 i ‘핸껴 1 227% 

S견 요셔카연륙.，를e。연꾀 을g워-2t.1 1!，200S년 

(출천오사카 민족교육 60 년지 편집위원회， 2005 년) 

정리 - ‘민족교육’ 이 제기해온 문제 

CD 공교육의 민족성을 드러냉 
‘공교육’ = ‘세속화’ 환상민족성 ’ 에서의 이탈의 곤란성 

@ 국민국가재고(再혐의 촉진 

민족성(EthnicityX민족적 • 문화적 귀속성)은 개인의 국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 단일민족’ 환/엄1 바탕을 둔 ‘동회(同ft)’ 주의를 드러덴 접 

1965 년 한일조약체결에 의한 문부차관통달 (1 2 월 28 일) 

권리로서의 의무교육 무상을 확인 걱’ 일본인과 같은 취급’ = 민족적 문화적 차이의 부정 

전후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국민교육’ 론에서 ‘재일’ 이 누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 짓일f아 온 문제 

※ 식민지 정책으로서의 통화정책과는 다음 

@ 인권으로서의 ‘민족교육권’ 의 제기 

제3장 ‘교원의 질의 보중’ 문제-대학원에의 교원파견연수를 중심으로-‘ 
본 장은 @운부파악성이 일본의 교육을 지탱하는 교원의 현횡을 어떻게 보고 있는개여기서 말할 점은 문부과학성의 인식과 

개혁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총지본， 국가기구내부의 다양한 벡터의 혐의 관계의 총체의 현싱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점의 

정치학적 분석은 본고의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건드리지 않기로 한다 @이점에 입각하여 어떠한 개혁을 시험 삼아 

보려고 하는가 라는 점의 해명을 과제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 기술해 온 제 1, 2 장과는 다른 과제설정이지만<동화와 배제의 

교육구조〉 를 관칠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담당자인 교원의 재교험연수)， 니아가서는 교원양성의 자세를 철저히 하는 진부한 

개학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필자의 기본적인 견해이다 

이를 위해 우선은 운부과학성의 데이터로부터 본 교원의 문제상횡=과제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중앙교육성의회 답신 
‘금후의 연허제도의 존재방식에 대해(2006 년 11 월) ’ 를 축으로 전개한 ‘교원 질의 보증’ 개혁의 내용과 실태를 명확히 
한다 이 작엽은 교원의 대핵에 있어서의 연수제도라는 형태로1 교원양성에 관련한 대학의 커리률렴， 인적 배치 퉁에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까지 발전시키지 않으면 않는 상황을 확인한다 이 정은 진부하지만 일본의 교혀1 대해 해가 큰 개혁이 
진행시키고 있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장은 2010 년 l 월 6 일， 준천교육대학대학원 교육행재정 특별강의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나릎 초벙한 
춘천교육대학의 이주한 선생님으로부터 지시 받은 [일본대회에 있어서의 교원의 파견연수의 현황과 과지liJ라는 내용을， 내 

” 
이
 



나름대로 부흘린 것이다) 

I 실패의 스피이혈= ‘교육개혁’ 올 지탱하는 배경 
재계의 교육요구 ’ 살아가는 힘’ , ‘인간력’ = 신 자유주의적 사회에 견딜 수 있는 자질 

rrSA(학력 도달도 조사)쇼크각 i유토리 교육’ 의 재검토걱’ 전국 학력 테스트l 실시문제 
‘내셔널 아이댄티티 j 운제걱만들어진’ 전통’ ’ 문화론’ 의 강화 

계충격차의 확대와 부모의 교육요구의 ‘다양화” 폭력화’ 분명하게는 ‘수험’ 과 몬스터 페어런트 

11. 문부과학성의 자료에서 본 교원의 ‘현황’ 
l 징계처분의 현황 

져톨내역 징계쳐를자수 흥고.포함한홍수 

참고 l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면직， 정직， 감봉， 
계고 법률상의 처분이 아닌 것으로서는 
훈고1 엄중주의가 있다 ()안의 숫지는 
감독책임처분 수(처분총수Q)는 별개) 
(출전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에서 
이하의 표의 출전은 모두 동일) 

2.분한처분상황 
분한처분 직급의 유지， 존속이 가능하지 
못할 상태에 대한 의도걱인 처분 공무왼 
특유의제도로서 의도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되어 있다 

교용시고 

쟁의g우l 

찌 'j 

용린영워 

.g.1J1 급이부징수급 

국기끼잉 직가'"잉 

게연정요 부징 섞급 

기타 

잉게 

422 잉 (. 밍) 

S 밍 (0 밍) 

140 밍 β 잉) 

160 잉 (15 영) 

i 잉(36 잉) 

"밍 @ 밍l 

75 잉 P 잉) 

192 잉 01 영) 

1059 잉 (71 잉) -

〈표4> r분한처분의 현활일관J 2008년도 

켠셔영 

훗킥어도 

마요묘리 

어와메 

사어타"1 

져바 

도표 

가나가와 

나어가타 
후쿠O(마 

어시카1II 

후쿠어 

야마냐에 

나가노 

71후 

시즈오카 

i토 

요시카 

흐고 

g엉 연픽 
기소동픽 「

31 

ε톨피응의~ 

휴픽 

영가휴팍 

| 정션을걷 

122 

111 

105 

‘8 

?‘ 
105 

" 
11‘ 
117 

403 

31 ‘ 
788 

311 

129 

72 

74 

52 

23 

" 
81 

329 

119 

87 

88 

428a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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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118 

55 

68 

55 

31 

43 3 

7•5 

51 

81 

55 

210 

19 . 

540 ‘5 
183 11 

" 
40 

39 

35 

18 

75 

73 

57 3 

20‘ 
71 2 

63 

59 

346 37 

" 26 

25<l2 잉 (135 밍) 

S 잉 m 잉) 

376 영 (155 밍) 

176 명 (108 잉) 

73 앵 (267 밍l 

69 잉 g 밍) 

z77 잉 α34 잉) 

542 잉 (211 영) 

4020 밍 (1022 밍} 

'-" .... 애싱P’이져 

강경용 를께 

273 

122 

112 

107 

" 77 

105 

" 117 

118 

‘04 
315 

"8 
322 

12' 

72 

7‘ 
52 

24 

" 
116 

8‘ 
330 

121 

87 

" 
51'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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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으I 1999년 -2008년 도 

~ 11 년도 12년도 13 년도 14 년도 15년도 16년도 17 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재직자수 (A) 939 ,369 930.220 927 ,035 925.938 925.007 921.600 919.154 917 ,011 916 .441 915.945 

멍가휴직자수 (8) 4.470 4,922 5.200 5,303 6,017 6.308 7.017 7,655 8.069 8.578 

정신질환의한 

1.924 2.262 2.503 2,687 3,194 3‘559 4.178 4,675 4.~95 5.400 

휴작자수 (C) 

재직비율 (%) 

(8)! (A) 048 053 056 057 0.65 068 076 0.831 , 088 0.94 

(C)! (A) 02 024 0.24 029 035 039 045 051 0.55 0.59 

(C)! (8) 43 46 481 50.7 53.1 564 595 61 1 619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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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직자 〈표 5> 



〈도표 1> ‘병가휴직자 등의 학교종별 • 년도별 • 성별 • 직종별 현황’ 

3938 

조풍학a 

235s 

.. '< 

명가휴직자{학교 

중정신질환자(학교 

〈장고} 공립학교종별 교원구성 비율 

〔헤이셰이 20던도학교기본조사로부터) 
•• ‘ 6 

891 

10’‘ 

'"‘ 

σ。i 。

- ’‘ m - --.‘ 
-삐l었 Fa ..... l원훌앙，1--' 
-톨톨폐싹 l 、...ol-i!)'lI

--.:이?‘ l 킹 

g. 

20’‘ 

재작자수 구성비율 

특별지원학교 13333 45.1% 

z믿;。 z 」「LIDf승-1}“"" 111 25.5% 

고등학교 195034 23.1% 

중학교 233581 0.1% 

~‘~드 ‘3등융 -1} 」김ii! 413280 8.0% 

겨| 915945 100.0% 

so 객어상 

""" 

so대어상 

1987 

"'" 

명가휴직자(년대별) '"대 

중 정신질환자{던대멸)，.，대 

〈첨고〉 공립학교별 교원년대별 구성비율 
(혜이셰이 20년도학교기본조사로부터) 

"'" 

30‘ 

츠」aE l프 “ 딛I ξ ~~느 l 구성비율 

20대 18102 9.6% 

30대 184080 22.4% 

40대 295941 36.0% 

50대 263132 32.0% 

져| 821855 100.0% 

(주}제찍교원온예당 년도의 쩍교기온조사보고치에 잉어서의공링 소쪽교，종학교， 고등학교，중등학교 및 홉얼지원학교의교장， 부쿄장， 
-', .. 강. 주간쿄시， 지도표시，교사.준교사r 앙호학교교샤， 양호학교준교샤， 엉망사，강사，학융보조 잊 기숙사 지도원l온무>1)의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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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가휴직자(성열) 

이g 

4924 

중정신질환자(성열) 

여영 

.. ‘ 

〈참고〉 공립학교성별교원수구성비율 
{혜이셰0120년도학교기본조사로부터) 

명가휴직XI{직증별} 
앙호짝a교싸 ... ~ 

= '" 
\I~ 

3654 
쩌
 
m 
x 

융 

앙쩔i릎램질 

\I~ 

2500 

동 

툴 

'-" 

요겨융 

오109 

"'" 
〈장고〉 공립학교 직종별 교원수구성비율 
(혜이셰0120년도학교기본법조사로부티) 

>1당 l엉 부 .. ~ 툴 

\I~ 

융 

'"' 

재직자수 구성비율 
ELa--口「」;ι， ξE깅코 -A「‘ 쿠성비율 

교장 35977 3.9% 

남성 455138 49.7% 
부교장등 39806 4 .3% 

주간교사등 13115 1.4% 

여성 460807 50.3% 
교사등 766256 83.7% 

앙호학교교사 40684 ' 4 .4% 

겨| 915945 100.0% 
기타 20107 2.2% 

겨| 915945 100.0% 
(주}부교장용교감용표합，주긴교원온지도교사힐포영 표시동온중쿄시. 강사톨포함 
양호혁.ii!.교사는양호학교 죠교사톨 포항‘기티는 영상사， 설승보초 잊 기숙사기도일융나타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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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병가휴직을 제외한 분한치분의 처분사유 일관(헤이세이 20년도) 

분한처분의 종류 

현시명 처분 년 월 일 
강임 연직장 1 휴직 ,.‘ 2 강급 

합계 처분사유 

기소휴직 기타 

이와헤 20 11 28 1 1 준강제 성추행 

미야기 19 4 1 1 연구휴직(분한조례) 
21 3 7 1 도박 

야마가타 19 4 1 1 연구휴직(분한조례) 
19 4 1 2 2 배우자의 해외파견에 동행(분한조헤) 

이바라키 20 5 31 1 1 상해，기물파손 
20 7 18 1 1 강간 
20 10 12 1 1 자동차 운전 과실치사 

도치키 19 10 12 1 1 절도 
20 3 12 1 현 피해 방지 조례 위반 
20 12 19 1 아동복지볍 위반 

군마 20 5 30 1 심신의 피폐 
사이타마 19 2 2 l 강제 성추행 

치바 20 9 17 1 적격성 결여 
도쿄 19 8 2 1 1 적격성 결여 

20 4 1 외 13 13 연구휴직(분한조헤) 
20 4 1 외 32 32 배우자의 해외파견에 동행(분한조례) 
20 5 22 1 적격성 결여 
20 6 15 1 심신의 피폐 및 적격성 결여 
20 7 11 1 적칙성 결여 
20 10 31 1 적칙성 결여 

가냐가와 20 4 1 외 11 11 연구휴직(분한조례) 
야마나시 20 8 14 1 무단침입 
기후 20 6 30 1 자동차 운전 과설치사죄 

시3오카 20 4 1 외 3 3 배우자의 해외파진에 동행(분한조헤) 
아이치 20 12 1 1 각성채 취급법 위밴 
nJ 에 19 4 1 외 2 2 연구휴직(분한초헤) 
오사카 20 4 1 37 37 연구휴직(분한조례) 
효고 18 4 1 외 5 5 배우자의 해외파견에 동행(분한조에) 

19 4 1 외 18 18 연구휴직(분한조례) 
19 4 1 외 3 3 배우자의 해외파견에 동행(분한조혜) 
20 6 16 1 싱신의 피폐 

나라 20 12 24 1 자동차 운전 과실치사 
시마네 20 12 26 1 배우자의 해외파견에 통행(분한초허Iil 
오카야마 18 4 1 외 4 4 배우자의 해외파견에 동행(분한조례) 
야마구치 19 4 1 6 6 연구휴직(분한조례) 
도쿠시마 20 4 1 외 4 4 배우자의 해외파견에 동행(분한조례) 

21 2 17 1 1 적격성 결여 
고치 21 2 23 1 근무실적 불량 및 적격성 결여 

후쿠오카 20 3 31 외 1 도로교통볍 위반 
20 4 1 2 2 연구휴직(분한조례) 
21 3 31 1 적격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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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19 4 1 외 3 3 배우자의 해외파견에 동행(분한초에) 
나가사키 19 7 1 외 2 2 연구휴직(문한조혜) 

20 7 15 1 적격성 갤여 
20 7 22 1 적격성 걸여 

오이타 20 9 1 1 적격성 결여 

오키나와 18 8 31 외 5 5 연구휴직(분한조례) 

7~와자키시 18 4 1 외 3 3 연구휴직(분한조례) 
요코하마시 19 4 1 외 5 5 연구휴직(분한조헤) 

20 12 10 1 강제 성추행 미수 
시Z오카시 19 4 1 외 2 2 연구휴직(분한조례) 
하마마i시 20 4 1 외 4 4 연구휴직 (분한조헤 ) 

오사카시 20 4 1 외 14 14 연구휴직(분한조례 ) 

고베시 18 4 1 외 7 7 연구휴직(분한조례) 
18 4 1 외 3 3 배우자의 해외파견에 동행(분한조례) 

합계 5 8 17 192 o 222 

‘ 1 언직의 내익 근우쉴쩍 올링 및(g;는)쩍걱잉 결여 6명 ， 심산의 피킥 2엉 
’‘ 1 동격의 내익 JI쇼흥격 17영 ， 언구증픽(극내，국쩍 ) , 133명 J 에우져의 혜외파전에흩걷 59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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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이직의 이유 별 연령구분 별 이직교원 수 (2007 년도) 
(명 l 

구 운 제 
정년(뀔고퇴직 

영셰로윈혜 사양 전근으로언혜 
대억융의입학 

기타 으로 으굳 

제 14,812 9,928 379 220 1.215 38 3,032 

국 ~ 46 ? 1 l 20 17 

공 ~ 14,49E 9,873 370 217 1.136 3 2,870 

사 깅 268 48 8 2 59 145 

닝 5,704 3,83 1 128 133 882 15 715 

녀 9,108 6,097 251 87 333 23 2,317 

2 5 셰 미 만 287 1 27 2 36 9 212 

25셰이성30셰 
73' 1 38 6 100 10 579 DI 민 

30 . 35 
. 88 57 . 24 4 7 396 

35 . 40 
480 10 106 . 3 36 5 320 

40 . 45 
537 23 229 2 2‘7 ’ 

11 25 

45 . . 50 
860 102 41 . 0 321 2 35. 

50 ’ 55 
2,211 71 271 3 397 

’ 
1,395 80 

55 ’ 60 
3,864 85 422 

’ 
3,201 99 57 

60 ’ 65 
5,321 8 98 

’ 
5,199 9 7 

6 5 셰 이 상 2. 15 z 7 

중공링 

냥 5,554 3‘ 799 122 130 832 12 659 

녀 8，9훌& 6,074 2.8 87 304 20 2,211 

2 5 셰 미 만 259 l 25 2 31 6 194 

25셰이상30'" 
672 1 37 5 79 8 541 DI 띤 

30 . 35 
440 4 43 7 362 

’ 
24 

35 . 40 
454 10 98 4 305 . 3 34 

40 . 45 
511 11 25 23 215 2 235 . 

‘5 ’ 50 
839 102 41 40 312 2 342 . 

50 . 55 
2,202 69 266 3 392 . 1,393 79 

55 . 60 
3,842 56 8. 406 . 3,197 99 

60 . 65 
5,277 7 8 91 

’ 
5,165 6 

6 5 셰 이 상 2 2 

(이직교원 초등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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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교사의 피폐 

노동시간 • 2002 년도 전 일본 교직원조합 조사 

하루 II 시간 2 분 (자택에서의 잔업포함) 

l 개월의 초과근무 80 시간 10 분 

• 2001 년 국립교육정책연구소 조사 하루 9 시간42 분+자택에서의 잔업 l 시간 17 분 

후생노동성의 ‘과로사 라인’ l 개월 초과근무 80 시간이 기준 

번 이웃 (연소증후군) 오λ봐 교육문화센터 조사 번 아웃 정도 3(위험신호단계):34% 

4(연소단계) : 16% 

5 (심각한 단계) 

3 이상총합 57% 

각학급 규도 주당 수업시간 수， 공무분담， 사무， 콜럽지도， 행샤 연수에 교육내용{훈육중시) , 부모의 교육요구의 다양화， 

사회의 학교에의 암력， 교육조직의 자세 등의 분석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생략 

m 교육의 질의 보중 (문부과학성) 
중앙교육심의회 회신 ‘금후의 교원면허제도의 방침에 대해’ (2006 년 11 월) 

@대학의 교직과정 개혁 

@대학원의 면허증개혁 

구제적인 정책 

1. 교육과정의 질의 향상 

지도체제의 정비 ‘교육실천연습’ 의 신설 펼수왜4 학년 2 학기 2 단위) 

지도의 법령화，명확화 

교내 ‘교원양성 커리쿨링 위원회’ 의 기능충실 영확화 

시후평가 • 인정심사의 충실 시정권고、 인정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의 정비 

2 교직대학원의 창성· 

이유 기능:Q)실천적 지도력을 갖훈 신인 교원엉댐 

@중심적 지도적 역할을 현직 교원의 연수 

교육과정 5 영역으로 구성 

φ교육과정의 편성 실시에 관한 영역 

@교과서 통 실천적인 지도방법에 관한 영역 

@생활지도1 교육상딩에 관한 영역 

@학급， 학교경영에 관한 영역 

@학교교육과 교원에 자세에 관한 영역 

내용 사례연구， 필드워크 중시 

교원조직 실무가 교원4할 이상 

수업연한 표준 2 년 

수료요건 2 년 이상 재학 45 단위 이상 습득\10 단위 이상은 학교에 있어서의 실습) 

3. 교원연허 갱신제도 도입 

취지 연허의 유효기간을 마련해， 그때그때 요구되는 자질능력의 습득을 제크 

유효기간: 10 년 

‘ 

갱신요건 유효기간 내(직전 2 년간)에 대학에서의 강습 수강과 종료시험의 합격(30 시간 펼수 1 2 시간， 선택 1 8 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연허실효 

비용 자기부담 

4 기타 

근무실적평가의 개선 

분한처분자의 연허의 을수를 기능하게 하는 방양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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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교원의 대학에 있어서의 연수제도 

〈그림 1> 교원연수실적체계 참조 

1년째 5년째 10 년째 15 년째 20 년때 25 년때 30 년째 

.각 지역에서 학교교육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는 교장， 교감등의 교직원울 대상으로한 학교관리 
연수 ----- - -------------

- -- ----현펀수 ξz= 교장교감등연수 =;?:;, 

ζ=二 A댐직원 연다(초중고등학꾀 

빼외피연넉 떠개월 이내6개월 01내) →-二:=::::-

.중요 과제에 대해 지잉공돔E써가 행히는 연수 등의 강사나 기획 입안 등을 맡는 지도지툴 양성하키 

위한연수 一 •• 

연수교육괴제 연수 지도쩌 해외파 프로그램 

) .지빙필;동E쩨으| 곰익적 사업으로써 위탁 등에 의해 에외적으로 실시히는 

ζ=二-← t엉 교육등 지와 잉썽을 육적으로 한 연다 ~ 

한 강뽕월) 

훨훨할꾀-------현활Ei:::::::::: 

.장기파견연수 

{ 교과지도1 학생지도 등에 관한 전문적 연수 1 

.시 읍 촌 교육위원회， 학교 교원개인의 연수 

i 시 응 흔 교육위인회가 실시핸 연수， 교내연수， 교육연구댄 그롱이 실시핸 연수， 교인개인의 : 

: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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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 연수 l 개윌부터 l 년의 파견제도 당초에는 도도부현 • 정령지정 도시의 교육샌터와 대학원(특히 니루토 교육대학， 

효고 교육대학， 조에츠 교육대학원 과 같은 신교육대학의 대학원)에 파견되었지만， 현재는 사회체험연수로서 운용 되고 있다 

2 전문적인 지식.기술에 관한 연수 

국립의 교원양성계 대학원을 중심으후 현재국내외에서 약 1500 영 전후의 현직 교원(연수 등 정수 기본)이 l 년 또는 2 년 풀 

타임으로재학하고있다 

@ 임명권자에 의한 ‘대학원에의 파견연수’ 행정 

상의 필요에서부터 연수명령을 동반해 파견 되는 제도록 파견되는 대학원은 임명권자에 의해 결정된다 

@ 대학원 취학휴엽제도에 의한 파견연수 전수연허 취득을 목적으로 2001 년부터 실시된 제도 2009 년 4 월 l 일 현재 

휴업자 218 명(해외 37 명)， 2001 년부터 총합 1,337 명 l 년을 단위로 3 년올 넘지 않는 기간 

휴업 중으로 간주되어 신분은 보장하지 만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공제조합 자격은 존속， 급여， 퇴직금의 환산은 

자치체의 결정에 띠른다) 

대학왼은 선택할 수 있다 (신 교육대학이 아닌 교원양성계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희망자가 많다) 

임명권자에 대박원수험신청=>심새커리률협! 내신서)=>허가각수험격합격=>휴업 

정원관리에 불합리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있다 

V 교직대학원의 정체? 

L 설치상황 

2008 년도 19 대학설치 

2009 년도 5 대학설치， 국립 18 대학t입학정원 63 1 명)， 사립 6 대희\ 195 명) 

국립 | 교원양성 단과대학 | 

훗키에도교육대학대학원，미야기교육대학대학원，도쿄학예대학대학원，아이치교육대학대학원L교코교육대학대학왼， 

나라교육대학대학원，후쿠오카교육대학대학원 

오시카교육대학 이외의 교원양생 단과대학이 설치 

댐팩표현B 
조에츠교육대학대학원L 효코교육대학대학윈 니루토교육대학대학원， 

| 지빙국립대학 소규모교 | 

아마가타대학대학원， 후쿠이대학대학원，기후대학대학원，야자카대학대학원 

개혁에 민감 

j 지방국립대학 중규모피 

군마대학대학원， 시즈오카대학대학완 오키。F마대학대학원‘ 나가사키대학대학원 

근린대규모대학， 교원양성대학의 위협 

※구 제국대학 교육학부， 고등사법의 계몽을 이어받은 대학뿐만 아니라 설치해 않은 교육양성학부가 대부분 

교원양성단과대회에 돌출 하고 있다 

사립 댄포탤현티 

그린베 

와세다대학교대학원 

| 재정기반이 강고한 대학 | 

타마가와대학대학원， 이쿄대학대학원 

1 학생의 안정적인 확보조건을 가진 대학 | 

소카대학대학원 

세이토쿠대학대학원， 도코하가쿠엔대학대학원 

‘ 

※국럽중심의 교원양성(각현 l 학부의 전통〕에 반해， 비교적으로 이른 시기부터 교원양성을 해온 대학이 살아'Jot 

들어감(법과대학원에서 실패하고 있는 경우) 

2특정 연구자도 아니고、 연구중심도 아니며， 연구자 교원만으로도 볼 수 없는 실무능력 중심형 

석사과정과의차이 

수료요건(석사과정 30 단위， 석사논문섭교직대학원 45 단위(내 실습 10 단위》 

- 교원은 실무가교원 4 할 이상 또한 진임으로 학부겸임은 원칙적으로 금지 

-사례연구， 현지조λh 실습， 필수공통과목중시 

대학원의 인정평기플 5 년마다 받아 질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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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전문직대학원파의 차이 

- 수엽연한(법과대학원 3 년， 다른 전문직 대학원은 같은 2 년) 

- 수료요건(법과대학원 93 단위， 다른 전문직대학윈 30 단위) 

- 실무가교원(법과대학왼 2 할 이상， 다른 전문직대학왼 3 항 이상) 

학교에 있어서의 실습의 연간 스케줄(이미지) 

=> 그림 2. [학교에 있어서의 실습l 연간 스케줄의 이미지 참조 

3. 입시실시상행2008 년도) 

입학정원 지원자 지원비율 합격자 업학자 

국립 571 695 1.2 553 522 지원자는 현적이 아닌 쪽이 많으나 합격은 현직이 웃돔 

사립 135 249 1.8 129 122 압도적으로 현직이 아닌 지원자 합격자 

합계 706 844 1.3 682 644 국립‘ 사립 둘 다 정왼을 못 미침 

VI 면허 갱신제도의 파탄 

2008 년도 시범직 시행 

2009 년도 본격적 실시 얀가제로 교직을 가진 국공립대학에서 실시 

=>표8 ‘돗토리대학 교윈 면허증 갱신 강습일관’ 2009 년도 창조 

돗토리대학 필수강좌 ‘교육의 최신정보’ 

l 일째 교직에 대한 고찰 00 분X2 단위 

아이들의 변화의 이해에 대해 00 분X2 단위 

수료인정시험 

2 일째 학교내외의 연대협력에 대한 이해 00분X단위 

교육정책의 동향에 대한 이해 

수료인정시험 

(윤전 돗토리 대학교 홈페이지) 

2011 년도 폐지인가? 2009 년 9 왼 민주당 정권성럽애 의해 폐지의 방향성을 현재 검토 중 

=>대체안 교직올 6 년지I? 

면허취득 10 년이 아닌 출생 년으로 일률수강 

‘지도력부족교원’ 배제는 못한 모양뿐인 것으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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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림 2> ‘학교에서의 실습’ 연간 스케줄 이미지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l 월 2 월 3 월 

하루 8 시건x주 5 일인 경우(5 시간x2 교) 

학교앙운 학교앙운 

싫천판힐 잉진관알 

실천창가 잉전참가 

학교싫습 A 학교실습 A 

하루 8시간x주 l 인 ( 14 주) 
하투 8시간X주 2 인 ([4 주 인 경우 

학교실습 학교십습 학교싫습 학교싫습 

학교밤운 

실천관장 <기 
주 2일 ~ ~ 추 l 잉 ~ 

(住)

학교방문， 

실천관찰， 

실천참가는 

실습학교방운 

심천참7 ， 

주 5 일 실습에서 계산 

학교 전체 개요의 파악(시싫설비， 건물 등올 포함한다) 

실숨방정， 커피률럽의 확성파 구성 동 .lli.무사항의 파악 

싫천관찰 

수업， 부활동등 과외활동， 학생지도， 학교교육활동의 전체관찰 및 이빼 

개인판찰(아동 학생 등 개인에게 착안하여 판찰한디써， 전체관찰(반이내 

학넌전체에 착안하여 관활한다) 

포트폴리오의 작성 

ν 

실천참가 

수업 등에서 보조로써의 수업참가를 중심으로 한 실천참가 

학교실슴 

수업 이외에 학생지도에 관한 내용， 교외훨동 부활동등 교육과정외 활동등의 계획에 참가하는 것올l 
포함한다 

대학교원에 의한 지도툴 포함한다 

실습을 여러 학교에서 앵힐 경우 N&껴R， 부속학교와 제휴협력교 등， 실제 질의 차이 등의 조합이 

생각되어진다‘ 



〈표8>헤이세이 21 년도 돗토리대학교 교원면허증 갱신 강습 일관 
돗토리대학 

(기호) @ 주요한수강대상학교 。 수강가능학교 A 수강하여도상관없는학교 

강좌명 정원 대상직종 
주강피1장학쿄풍휴 

유치원 초풍학교 중학교 고둥학교 특엔지원교 
교육의 최신사정 200영 교λ . 。 호학교교λ @ @ @ @ @ 

뿔월딸흉 200명 고[λ . 。 호학교교λ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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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근무설적평가제도 

‘성과주의’ 의 도입 일본의 대기업이 2002-4년에 걸쳐 본격적으로 도입한 목표관리제도를 2006 년 10 월 시점에서 

도도부현 • 정령지정도시의 교육위원회의 대부분(없162 자치체수가 현재와 다릉)이 도입완료 문부과학성은 

평가결과의 급여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지도력부족교원’ 의 배제 세트로 되어있는 것이 포인트 

j우수교원’ 표장도 2008 년 4 월 시접에서 64 도도부현 • 지정도시 중 53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2뼈 년도부터 문부과학대신 ‘우수교원표창’ 도 실행되어 2006 년도는 862 영이 표창되었디 ‘우수교원l 의 

급여상의 조치는 7 개 현에서 시작하고 있다 

린퍼 
목표설정:추교장 교감에 의한 지도=>실행걱목표의 수정=>교장 교감에 의한 지도=> 

가기평끼여교장 교감에 의한 지도 와 학교의 경영방침의 제시=>차기 년도 목표설정 

vm. ‘지도력부족교원’ 운제 

‘지도력이 부적절한 교원’ (문부과학생의 쟁의) 

지식， 기술， 지도방법 그밖에 교원으로서 요구되는 자격， 능력이 울충분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아동 동에게 지도블 

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교유 둥， 연수에 의해 지도의 개선이 기대 되는 자록 즉 후슬 할 분한처분 동의 

대샘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이 결여된 자 큰듀L실적이 좋지 않은 자， 정신질환의 경우)은 되지 않는 자를 말함 

침고기쥔판단은 각 교육위원훼 

φ전문지식， 기술의 부족에 의한 학습지도가 적절히 실행 될 수 없는 경우 

@지도방법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학습지도가 적절히 실행 될 수 없는 경우 

@:>]-동 등의 마응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의욕이 결여， 학급경영 이나 학생지도가 적절히 실행 될 수 없는 경우 

=>도표2 ‘지도력부족교왼의 현펑애 대해’ 참조 

=>그림 3 ‘지도력부족교원의 인사관리 시스템에 대해’ 참조 

정리 - ‘질의 보중은’ 과연 보장되는 것일까? 

‘교원 질의 보증’ 이라는 이름의 불경한 권력작용 

@ 개혁의 진제로 노동 및 교육이라는 행위를 개인의 능력의 향ιR개인화되는)과 이질적인 존재로 보는 배제가 일관되고 

있다 

@ 필요한 것은 실천연수인7꺼 실천은 교실에서 해야 하며 교사의 배웅은 교실， 학교、 동료， 교원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교장， 교감， 교육위원회로부터의 지도의 활용 ‘교원 서로가 배웅올 주고받는 관계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사상의 누락 학급을 개인이 해체한 교육의 실천에도 이을 수 있다 

@ 대학의 자세도 질의 보증은 의문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학에 있어서의 쩌]와 실천의 융합은 인식의 방법론으로서는 

올바르지만‘ 대학에서의 연수는 실무실습 중시가 아닌 인식론중시가 기본 다른 전문대학원대학과 성질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은아닐까? 

@ 질의 보증은 교원의 채용， 신문의 보상， 부당의 경감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닌7꺼 

질의 보증이 거꾸로 일을 더욱 바쁘게 만드는 결과가 되고 있다 피폐， 불안， 경쟁이 교사와 교육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기능한7r?(경쟁시키면 학력은 올라가는개) 

@ 개혁의 모양반 갖추는 실태가 이미 보여 지는 것도 특정(너무나도 내용이 얄은 개혁) 이 때문에 연달아 개혁의 필요성이 

이이진다 사회의 개혁은 항상 그럴싸한 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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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지도력 부족 교원의 현상에 대하여 

지도력 부족 교원에 이l하여 

계속적인 지도 연수펀 행히 는 

체제찬 정 비함피 흉시에 필요애 

따라 띤직하는 풍의 분한제도룹 

정확하게 히기 위헤 모든 

도도부현 지정도시 교육위왼회의 

인사관리 시스댐이 정비 및 운용 

되고 있다(따成 18 년도에 

政令市로 이행한 뺑市는 롤해 

안에 시스템롤 정비할 예정) 

q수교육재하교 

고등마교 

’‘λ ’8‘ 

I 학교총별 1 

’F-Ii!t 17 '.:!도의 경우 지도익 무쪽 교원 인정자는 507 영이었으며 그 내익은 다몸과 길다 

인정자종수 (J)"7 년도에 연수톨 받은 시립 
%터년 연도수우 W빼+~ j-- --

;1그17 중 l 11 1 11 그 싸에 
l 년 

힌학μ피 | 의 외 R 식l ’ 충 μ 회 칙 l 휴 회 객 ‘# 성 잉 g ‘ 추 속 제 정 냉년71 휴외가"i }도 
;신규인 
:정자 

μ16 246 342 116 93 6 8 2 115 2 211 
l“ 

<_.lt) α12) 6 5 <t.. (}U3) 1 4 9 <t.‘ (814) 2 8 9 <t‘ α15) 4 8 1 용‘ Qfl6) 5 6 6종 

。

소학교 
!잉A 

13￥I 14~rr ""'Jl 

| 년대별 I 

,a 'l!Jt "'I'1l 



(F[ 법)R [섭 

lulo 패 Tκ 뉴이다 

JN
 

야 -- 에 -뻐 -때 -이 

(F 서엽) 뭔 
@

[[ 
시γ hα 1κ 

t~‘ o 
∞[[ 

-마 메 때 폐 

*W꽤 때{오」 

(FH 업)핍 {{ 

뻐 한야없여 -타 -때 -뻐 하 

( 
매 

{}*vN
 

r 깅”←[법) 뭔 ∞。m

-κ 써 뻐놈 

A
 삐뻐·서비 ”u

u“ ’”1 

하 맴 씨 -<{ <김 -띠 패 

i{O
 

j'\ru 

-이흉뻐놈 라 때리 46-뻐mw-아때더 

투@{τ {τ탬시시{〈 {띠 패 { <[@
 

‘ 

매 
4 

κ 

m야께앤ηwt -R- 동히메 

뻐-때패-아때페 ;-뻐mw -아얘더 

RW{ 이 라 며퍼 

-EE(4κ메뭔m) -뼈뻐-아얘더 -。때 뎌 

빠 -n찌패 mw-κ 버-κ -하파=띠재 -이갖-동더마 

m뻐·서씨 ” J” 하 해 김 써「 
마
 

밤 버 -κ 

V
 

-n때 빼圖씨-〈 -뽀밍〈김 -이갖-호〈버때-κ 웬차버버 매머 폐-어숱 빼-〈-오 mt 

-〈패 삐삐 매}κ*N{κ 씨띠이 아핍 {뻐여패 EE놈 -E페더제에따맘버-k t({KmmRR)-뻐패 -아m더 

때짜 -이떼마맘버-κ }n(+κ메매매)-뻐꾀-아얘더 {。페 빼윈-이 -이-뻐꾀하때페 @
 

A〈갱 해더 =m
m

 

=m하 둥-뻐mw-아때}며 씨장 뎌펴-κ재 T〈-흐뼈패-아m더 하 @
 

(야때 τF{〈)패}이 -동( -뻐mw-아따더 -〈버 때-κ %짜버버”다머밍매)-뼈패-아때뎌 -。때더 g 

A갱 폐 V
 

A뻐 놈 V
 

01 κ
 

A때꾀V 

-띠페 {<

되 맴 기M -<

{이 해며비싸메마 밤 버 {K
 

〈여 매며〉 

-
54 -



마치며 

2009 년 11 월부터 프랑스에서는 ‘국개국민) 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토론’ 이라는 의론올 국7t가 국민에게 제시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휘하 ‘국가{국민)의 아이댄티티 이인성 (2007 년 설치! 이 존재만으로도 의문이 든다) ’ 에 의한 인터넷 

상에서의 의론， 약 300 회의 타운미팅이 집중적으로 행해져 왔다 ‘프랑스인에게 있어서 。에덴티티란 무엇인개 라는 

국가로부터의 물음 그 자체가 내셔널리즘의 강화와 이질적인 존재의 배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웅직임에 대해 11 월 24 일자 1르몽드’ 지싱에 반대성영이 게재되어， J2 월 2 일부터 시작한 

인터넷신문 ‘미디어바르’ 의 사이트상의 반대서명활동에 대해서는 J2 일간， 3700 명의 서명이 모아졌다 이 서명의 

호소인중에는 드 필맹 전 수상도 시민 200 명과 항께 이름을 올리고 있다 p 월 4 일에는 발리바에 의한 ‘국가 (국민) 의 

정체성 • 이민성’ 철펴1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반대운동， 게따 타운미팅에서의 흔란 속에서 2 월 초앤 나올 예정이었던 보고서가 연기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것은 연간 약 a 만명， 프랑스 국내에 현재 약 때 만 명으로 증가한 이민의 존재， 리옹의 이민에 의한 ’폭력’ , 

이슬링권에서의 이민의 증가， 부르카 착용 논쟁에 단적으로 나타난 듯이 국민국가의 동요에 대한 현 정권， 더욱이는 

보수파의 위기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발리비에 의해 대표되는 ‘좌파’ 지식인으로부터도 ‘자유 • 평동 · 우애’ 

‘계용주의’ 인권의 보편성1 이 ‘프랑스 • 이데올로기’ ‘ i유럽 • 이데올로기’ 가 아닌가 라는 의론이 활발히 주장되고 

있어， 국민국가의 기만성의 이론적 현재화가 확연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으로 글로벌화한 사회에 대용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다문회주의’ ‘다문회공생’ 이 지역국가의 다수에 의해 

이야기 되고 있다 니시카와 나가오에 의하연 ‘다문화주의’ 한 강제적인 ‘동회주의’ 에 대항하여 사회적， 경제적 1 문회적， 

언어적 불평등을 언뜻 없애기 위한 국민통합 또는 사회적 통합 이데올로기처럼 여겨진다 이 마음 편한 이네올로기는 자수와 

소수의 비대칭성을 은폐=고정화 하는 기능을 다한다 이것은 캐나다， 오스트레일러아 등의 사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혼합된 

상황〈제국)올 통제하는 동요하는 국민팎에 있어서 앞으로 필요 불가결한 이데올로기이다 

본 원고의 ‘정리1 를 한창 쓰고 있올 때，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의 ‘고교의 실질무상화’ 정책에서 일본 국내의 m 개교 
있는 조선고급학교를 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각의 나카이 넙치문제’ 담당대신으로부터 있었다 ‘북한에 경제제재를 

행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고려 해야 한다’ 라는 발언이다 ( f아사히 신문J 2 월 m 일 조간) 
조선학교는 학교교육법에 있는 이른바 l 조교가 아닌， 각종학교이다 다른 인터네셔널 스쿨과 같은 문부과학성이 

국회심의를 걸쳐 성령으로 무상화의 대상으로 히는가를 정하는 알향성에 있었다 여기에 무시하는 태도로 앞서 기술한 

반대가 내각으로부터 나와， 수상은 ‘외교를 맺고 있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애 어떠한 교육내용인지 조사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갇이 취급승F는 것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라는 논의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론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으로는 일본인과 국교상태인 나라의 사람들이 우선시되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이야기는 아니지 않는가’ 라는 놀랄만한 

코멘트를 기자의 질운애 대해 말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J 2 월 z 일 조간) 
이 문제는 ‘다양한 속성을 가진 아이l 의 학습권에 대해 국7t:가 어떠한 식으로 선 긋기를 하는가 라는 논겁이 기본이다 

즉 ‘문화공생’ 의 본질이 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문재를 가지면서 동시에 한반도와 ‘재일코리안’ 에 대한 강렬한 

레이시증을 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관심에서 오는 무지인지 의도적인 배제(여기가 주)인지 의론의 폭이 있는 듯이 

생각되지만1 동시에 레이시즘 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이다 

본고에서 커리률럼을 소개하고 있듯이 1 조선학교의 커리률럼은 용이하게 확인 할 수 있는 문제이며， 에제 와서 시찰하여 

처음흐로 알게 되는 문제가 문제는 아니다 (교과서는 열람 가능하지만 가져오거나 복사는 금지이다 ) 교육 내용은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민올 상정한 것이 아닌， 일본사회에 정주하면서 한반도의 언어 · 문화 • 아이텐티티를 소중히 하려는 것이다 

이 의론에서는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과 일본애 정주õ~는 깨일코리안’ 사회를 혼란하여 판단하고 있다 foj，사히 신문」 

2 월 27 일판에서는 고용수(코난대학)가 기묘하게도 지적하고 있는 듯이， 조선학교가 조선 민주주의 공화핵l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시질이어도 재교생의 국적은 철반이상이 한국적이며， 정부 레엘에서는 ‘악때:Jl' 라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고급학교에서의 대학교 진띄댈은 이미 8 할에 이르러 사힘뿐만 아니라 국립대학의 대디수는 조션학교의 졸업생에 대해 
수험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무리하게 수엽 무상화의 대%에서 제외하려는 의론을 ‘내각불일치’ 라는 형태로 

전개할 현 정권의 본질이 뚜렷이 보이고 있다 

이상으로， 달로벌리제이션 밑에서 동요하는 국민국가의 ‘국민’ 통합의 정책은 현재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웅직임이 보인다 

프랑스에서 보았던 ’국민’ 으로써의 아이 덴티티의 재편 · 강화의 전략1 캐나다 오스트레일러。}에서 보이는 

i다운호1주의’ 진략도 그 동양의 한 끝에 지나지 않는다 본고 제 1 장 , 2 장에서 본 일본의 현황과 고전적인 ‘전통 • 

문화’ 의 강조에 의한 t동화’ 의 강화 ( ‘귀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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肴五号電1
「民族教育」編集委員会編『在日朝鮮人の教育について~(民族教育'編集委員会、 1965年)

A';I.ンミ『差別の構造!(合同出版、 1971年)

小沢有併在日朝鮮人教爾詰ー歴史刺(亜紀書房、1973年)

ヲ矛健刈孤絶の歴史意識 日本国家と日本刈(岩波書応、1990年)

E'ホプスFホームバ・レンシャー編陥11られた在謝i'J(紀伊国屋書倍、 1992年)

村監俗f出品荷車掴併合'前の在日朝鮮人~(明石苦居、 l捌年)

小熊英ゴ単一民族神話の組事』糊E社、1995年)

森田芳対数字が語る在日車咽・朝鮮人の歴史~(明石書庖、 l明年)

Eハリバーノレ/1・ウォーラーステインf人種・国民・階級!(芦d柁?庖、 1997年)

在日本大斡民国関ヨ中央本剖附議罰『図表で見る韓国民団の日年の歩み~(王月苫房、 1997'年)

西川長ラザフランスの解体。~(人文書君主u鈎9年)

「李.1J!t壌の歩み」干桁委員会縮分断と対立を超えて~(細風払 1閉年)

西)1 反対増補国境の越え方.~(平川士、 2∞1年)

小意報トfポストコロニアノレ~(勤続官、 2001年)

大阪民族教育ω年誌編集委員会縮大阪民族教育ω年誌』伴校法人対照明昨鋼、 2∞5年)

真田{言f制雌面在日コリアン言語相~(和泉選書、 2∞ 5年)

中悩F新前在日朝鮮人の歴史と文化!(明石古庖、2∞6年)

学校法人白頭判証白頭明描l位印周年記念誌建国!(学校法人白頭判尻建国幼・中・高等学校、2∞6年)

ノN部卦fレイ、ンズム~(岩波書底、 2006年)

テッサ・モリス・スズキ『愛国ιを考える~(岩法ブックレット、 2∞7年)

藤田昌士『学校教育と愛国心~(学習の刻士、 2∞B年)

盛真rw愛匡恥』教育の歴史研究J(W教育~009年6月号、国土白

井上正寸!J1i'在日コリアン人権白訪日08年閣制船団法人大阪国際理解解放研売センヲ一、2∞8年)

『趨品可ダイヤモンドJ岡 9年10月31日特大号(ダイヤモントヰ士一 2∞昨10月)

要旨

グ、ローノ〈リゼーション下の揺らぐ国民国家

ー「同化jと排除の教育構造一

一盛真(准樹受・発達科学調藍)

キーワード:グ、ローノミリゼーション，国民国家 r同化J，排除，教育基本法在日コリアンJ，教員養成

材育は、 2∞9年10月-2010年1月にカサて、韓国防大学加おこなった3つの別々防縮・特蹴緩和内容を過して、現代日本教育の

課題の一端を明らかに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具体的には、グローノくリゼーシヨンの進行国民国家'の揺らぎに抗応する教育政策(r教

育基本法j改正、第1章)とそこから掛断言されてしも「民族教育jの実態(第3章)、そのもとで文割F科学昔、が進める「教員の質の保副の本質、

すなわち「実践力J樹ヒ・封勝の械室、そして教員の刷帥政改革が、教員養成にかかわる大学のあり方にまで踏み込む飾文牲が存在す

る点(第3却を明らかにしむ

20ω 年 11月からフランスでは、「国(問のアイデンティティについての時制品、う悩宿を、国家が「国民」に対して投げかけている。サ

ノレョ、ン大統領の下、「国(関のアイデンティティ移民省J(2∞7年設置、この存在だけでも疑閣である)によるネット上で議論、約 3∞のタ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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ウン・ミーティングが集中的に行われてきた.rフランス人のアイデ〉チィティとは何か」とし、う国家のからの陪恥、かけそのものが、ナショナリ

ズムの強fヒと具質材班の封勝をちらつかせている。

この動きに対して、 II月24日付け「ノレ・モンド」紙上に反対声明が掲ヰ世され、 12月2日から始まったネ外野市目「メテ'ィア・パーJレ」のサ

イト上の反対著名活動に対しては、 12日間で 37【別人の署名が集まっている。この署名の呼び方吋人にはドグdレパン元首相も市民

2∞人とともに名を連ねてUも"12月4日にはパリパーノレらによる「国(鉛のアイデJティティ・移民自徹廃要拠泊されてb、る。

このような反対置動、さらにはタウン・ミーティングでの混乱のなか、 2月の初旬に出さわレる予定てeあった報告書がm~1される事態となっ

てしも。

これは、年前例 20 万人、フランス国内に現在主約2∞万人i::f拶~nした移民河口存在、リヨンの移民による「暴品目u、イエラム固からの移民向地

加、ブノレカ;tt.ffi論争tこ撒拘に示されるように、国民国家の揺らぎに対する現政権、さらには保司lJiの危搬感の現れである。また、パリパー

Jレに代表される「左派j鮒龍人見もも「自由・平等・友愛J、riil'l裟主浪j、「人権の普通自が「フランス・イデオロギー」、「ヨーロッパ・イデオロ

ギー1ではなし、かという湖南が活発にだされており、国関童家のJt¥1Wi姓の理論糊E街ヒが著しく進んでしも.

方てヘグローノ〈ノレ化した社会に対応するイデオロギーとして「多文化主ぬ・「多文化共生」が地成、国家の7 ジョリティによって1昔ら

れている。西川長夫によれば、「多文化主義Jとは5側面怜「同俗主ぬに対抗して、担金的、経済的、文f凶、言語宮杯平等を一見/よくす

ための国民税合あるいは松重治域主合イデオロギーとされる。この心見広いイデオロギーは、 7 ジョリティと7イノリティの非対勃相会限厳=

固定化する機能をえてして来たす.そのことは、カナダ、オーλトラげなどの相会で指aてきょう.r，ハイブリッド状加(ネグリ)を統制庁る

揺ら々 国関亘家にとって、今後必喜界可欠なイデオロギーである.

本原前の「まとめ』を;l}いているさなか、嶋山民主党政権の『高校の実質無償化」政策から、日本国内に 10佼ある朝車官高級学伎をはず

すべきだという声が、閣内の中井「位開悩J担当大問、らあがった。「北糊官こ経済制故を行っていることを4合に考泌すべきだJとし、う

発言て官治(fiWI日新lllJ2月26日朝刊).

朝鮮学校は学校教育淘こあるいわゆる「一条ぬではなく、各種学校である.fl也のインターナショナノレλクーノレ同様、文部琳竿省が国会

客誌を踏まえて省令で無償化の対象にするかをきめる方向性でいた。それに横鎗を入れる形で上記の反対が閣内からだされ、首相は

「国交のない国だから、どうしづ教科内崎かも調べようがない。同じように扱うことが望ましu、かどうかとしづ議論はしなければならない。結

締ままだ決めてし、ないが、 '~j織的には、日本人と国交のある国の方々が優先されることは、それほど無理切なし、話ではなし、かJ~' 、う依

ベきコメントを記者の質問に対して述ベてしも(r朝日;宵制J2月27日朝刊)。

この間題は、「多織な属性を持つ子ども」の学習慌に対して、国家がどのように線引きをするのかという論点ぷ基本である@すなわち「多

文化実却の木町澗われているのである。その問題を持ちつつも、朝鮮半ぬと「在日コリアンJに対する脚lなレイシズムをまずは宣伝告

しなければならない.無日島L、からくる無知なのか意図伊政相馬告にちらが主)なのかは議論の幅があるようには.EA'，えるが、ともにレイシズム

とし、う点では共通する.

本稿でカリキュラムを紹介しているように、朝鮮半伎の力リキュラムは容易に碓認できる間短であり、いまさら視察に行って始めてわ点、る

問題でもなし、。(教科書は閲覧可能だが、持ち出し、コピーは禁止であるJ教育内容は朝鮮民主主義共和国民を想定したものではなく、

日本社会に定住しながら、帆鮮半島の言語・文化・アイテ.ンティティを大切こしていこうとするものである。この識論では、朝鮮民主主義共

刺固と日本に定住する「在日コリアンJ相会を混乱して提えてし泊。「朝日新制J2月27日版で附防(甲南大学)がくしくもJ首摘しているよう

に、朝鮮竿枝が朝鮮民主主泌守口[齢、らの支援を受けてしもことは事実であっても、在校生の国籍の半数以上』ま韓国籍である。さらに朝

鮮符がそのまま朝鮮民主主義期日国の公民ではない。あまりにもi単純そ庶民悩であり、政府レベノレでは「無士官Jとは考えにくい.高級学校

からの大学進持場は既lこ8，，1にのぼり、私立のみならず国立大年の多くは帽附学技の卒業生に対して受験資絡を認めてしも現状で、あ

えて授業料無償化の対象からl士ずす宮路高をI閣内不一号幻という形て・展開する現政権の体質が浮き彫りになってしも.

以上のような、グロ

勾，ra
 




